[image: image1.jpg]



114차 세계노동절을 맞아 남북의 노동자 대표들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5.1절 통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와 룡천사고로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남북의 노동자들이 힘찬 통일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됐다. 
남측도 룡천 사고소식을 접하고 각계각층이 진심어린 지원품을 모집하는 등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최대한의 정성을 모으고 집단헌혈을 결의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측은 비행장에서의 평양시민 환영을 시작으로 열렬한 환영과 대대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행사 당일에도 전국 각지의 노동자 대표들과 평양시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북은 현재 룡천사고 복구를 위해 전국이 나서고 있으며, 룡천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남북의 노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5.1절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번 대회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앞장서 나가자는 것이었다.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결의문’의 첫째와 둘째 항이 바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가 당면의 문제이므로 남북의 노동자가 이를 위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결의문은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북측의 자신감에 근거한 적극적 의미부여와 남측의 상황변화에 근거한 자신감이 어우러져 이번 대회가 빛을 발했으며, 올해 첫 대규모 남북 민간교류가 모두에게 동포애를 확인하고 통일의 열망을 일깨우는 소중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남북의 노동자 대표들이 역사적인 5.1절 통일대회를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평양시민, 아니 북한 주민 전체와의 뜨거운 만남을 가짐으로써 남북 노동운동사와 통일운동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을 추가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5.1절 통일대회에 KT노동조합에서는 공공연맹대표로 지재식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통일위원장 정욱채 동지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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